
가즈프롬, 북한과 가스관 MOU
실무그룹 구성에 협력 강화 합의 … 러-북-남 프로젝트 현실화

북한을 거쳐 남한까지 이어지는 가스관 개발사업과 관련해 러시아 국영 가즈프롬(Gazprom)과 북한이 양해

각서(MOU)를 체결했다.

가즈프롬은 9월15일 성명을 통해 알렉세이 밀러 가즈프롬 사장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김희영 북한 원

유공급상이 MOU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.

가즈프롬은 성명에서 “무엇보다도 양측은 가스관 프로젝트(가스관 연결)를 실행에 옮기는 데 필요한 실무그

룹을 구성하고 이외에도 다른 유망한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”고 밝혔다.

오랫동안 논의돼온 가스관이 연결되면 수요가 많은 남한에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.

가스관 프로젝트는 8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

가진 정상회담에서 <지지>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요 이슈로 재부상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

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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